
타이어, 도심 아연 오염의 주범
지질자원연구원 , 여의도 3375ppm으로 구로공단 보다 훨씬 심각

자동차 타이어가 서울에서 중금속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의도 등 서울 일부지역의 아연 오염은 매우 심각해 건조기인 봄철 도로의 정기적 물청소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 박사와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김성환·윤성택 연구팀은 1998년부터 2000년 사

이 서울 13개 구의 빗물관 퇴적물에 포함된 중금속을 측정한 결과, 오염이 가장 심한 원소는 아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빗물관 퇴적물 속에는 평균 3375ppm으로 가장 많은 아연이 들어 있었고, 중구와 노원구에서도

3000ppm이 넘는 아연 오염도를 보였다. 서울시 외각의 오염되지 않은 하천 퇴적물의 아연함량 158ppm보다

약 20배 많은 것이다.

사무실 밀집지역인 여의도가 구로공단보다도 2.5배나 높은 아연 오염도를 보인 반면, 구로공단은 13개 조사

지역 가운데 오염도가 가장 낮았다.

아연농도가 높은 지역은 모두 자동차 통행이 잦은 곳이다. 또 도로변 토양과 먼지, 도로변 퇴적물 속 아연

농도보다도 빗물관 퇴적물 속에 4-10배 많은 아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타이어는 제조과정에서 약 1.3%의 산화아연이 첨가되는데, 첨가된 아연이 운행 중 미세하게 마모된

타이어 입자에 포함돼 있다 빗물에 쓸려 빗물관 퇴적물에 모이는 것이다.

아연은 승용차 1대가 1㎞ 주행할 때마다 0.13㎎, 화물차는 0.28g이 떨어져 나와 도로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연이 포함된 미세한 먼지는 홍수 때 강으로 흘러들지만 건조기에는 흩날려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된

다.

아연은 필수원소로 너무 적게 섭취해도 해롭지만 성인 남자라면 하루 100-250㎎을 오랫동안 섭취하면 빈혈,

췌장 손상 등으로 건강을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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